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3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네   

후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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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롬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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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2:5~8,13,14>

5)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
하신지 물어 보소서 6)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7)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8)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13)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 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14)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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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백 명의 선지자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미가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했던 것처럼, 저희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겸손히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이기심으로 훼손된 주님의 창조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가 한마음으로 이 땅을 돌보고 가꾸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온전히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 돕고 섬기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더하셔서 하루속히 평안한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당회원, 모든 제직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온 마음
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이번 주일에 임직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한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맡겨진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일밤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문안의 모든 성도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